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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말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평가이다. 현재 청지각적 평가의 공통된 기준이나 적절한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평가자의 개별 경험에 의존하여 말장애 집단을 청지각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지각적 귀 훈련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을 비교하여 청지각적 귀 훈련이 말장애 평가와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방법:
            임상경험이 없는 60명의 언어병리전공 학생들이 말장애 샘플을 듣고 자음정확도, 말명료도(5점 척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서는 청지각적 귀훈련을 하지 않고, 다른 집단에서는 10주 동안 청지각적 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청지각적 귀 훈련을 받은 집단은 말장애 평가와 신뢰도에서 모두 동일하게 평가 점수가 높게 산출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청지각적 귀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는 말장애 평가와 신뢰도 점수 간에 차이가 없었다. 셋째, 어휘력에 따른 수준별 연어능력 차이에서는 명사와 동사에서는 초급보다 중급, 고급수준의 어휘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형용사와 상징부사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어휘력이 높을수록 수준별 연어능력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결론:
            청각적 귀 훈련을 통하여 귀 훈련을 받은 집단의 경우, 훈련을 통한 말장애 샘플의 친숙함 정도가 말명료도와 신뢰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지각적 귀 훈련이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며, 언어재활사에게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귀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말장애의 효율적인 청지각적인 평가를 위해 표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귀훈련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초록
          
        

        
          
            Purpose: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PCC) and percentage of intelligible words (PIW) are effective indexes to evaluate the communicative ability of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The assessment of PCC and PIW for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has relied on evaluators' intrinsic and subjective judgment as opposed to external and objective criter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ear training on the speech sound disorder evaluation and confidence rating.

          

          
            Methods:
            Sixty undergraduate students with no experience evaluating the speech of patients with speech sound disorders were enrolled in the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PCC) and percentage of intelligible words (PIW) evaluation. The first group did not evaluate the effect of ear training and the second group intensively evaluated the effect of ear training for 10 weeks.

          

          
            Results:
            The ongoing ear training group served to verify the effect on perceptual judgement of speech sound disorder evaluations familiar with the speakers' speech.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CC and PIW scores by ear training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ear training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ear training was effective in speech sound disorder evaluation and confidence rating.

          

          
            Conclusion:
            It was also found that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s required ongoing ear training system. Therefore,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ear training on speech sound disorders is a subjective method that requires sufficien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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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임상현장에서 언어발달장애와 함께 말소리장애 아동을 만나는 일은 흔하다. 언어치료 현장에서 언어발달을 동반하는 말소리장애 뿐 아니라 단순조음에만 문제를 보이는 말소리장애 아동들이 자주 내원하게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말은 하지만 발음이 이상하여 알아듣기 어려운 조음음운장애가 언어장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33.8%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언어재활사는 환자들의 전반적인 언어발달 및 말소리 능력들을 진단·평가하여 치료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Eom, Shin (2018) 연구에서, 말소리장애는 심한 정도도 다양하여 말소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 중에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아동에서부터 불명료한 발음으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말장애 아동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은 언어재활사의 몫이다. Kim (2005)의 연구에 따르면, 말장애는 학령전 아동의 13%내외, 학령기아동의 6%, 의사소통장애의 32%를 나타내며 언어재활사의 95%가 말장애 치료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의사소통장애이다.

      임상현장에서 말소리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준화된 말소리 진단검사는 세 종류가 있다. 우리말 조음 음운평가, 아동용 발음평가, 한국어 표준그림 조음음운검사로 대표된다. 표준화된 말소리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주로 자음정확도를 계산하게 된다. 자음정확도는 일반적으로 말소리 장애의 심각도 수준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며, 바르게 조음한 자음 수/ 조음해야 할 총 자음 수×100 으로 계산된다. 또한 비공식적인 검사방법에는 언어발달장애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자발화 수집을 예로 들 수 있다. 말장애의 경우, 단순히 단어수준 또는 문장수준의 검사상황에 포함된 것들만 살펴보게 되면, 그 아동 또는 환자의 실제 언어능력에서의 조음수준, 문맥에 따른 조음오류나 패턴을 살펴보기 어렵다. 아동의 전체 언어능력을 대표하는 자발화 샘플 분석은 언어발달장애에서와 함께 조음장애 판별 또는 검사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또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즉, 청자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을 ‘말명료도’라고 한다(Kim et al., 2015; Bernthal, Bankson, & Flipsen, 2013 ; Schiavetti, 1992). 아동은 성장하면서 조음음운 능력도 함께 발달하며, 조음음운 능력은 말명료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Bernthal et al., 2013). 특히나 말명료도 평가는 화자, 청자, 그리고 검사도구의 내용 및 평가방법에 따라 그 신뢰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의 내용, 화자와 청자의 특성, 사회적 문맥, 전달 매체 그리고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ent, Miolo, & Bloedel, 1994; Shriberg & Kwiatkowiski, 1985). 그 중에서도 청자관련 요인은 언어재활사의 경험 정도 및 화자와의 친밀정도 그리고 환자에 대한 경험정도가 높은 언어재활사일수록 평가 시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언어치료에서 말소리장애 진단 평가의 기본은 언어재활사의 훈련된 귀이다. 언어재활사가 아동의 정발음, 오발음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그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따라서 훈련된 전문 임상가의 귀로 진단을 해야만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언어치료 영역의 실무영역들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말장애를 공부하는 학부 3학년 학생들의 경우, 교과목 내에서 말장애 샘플을 듣고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이러한 상태로 언어재활임상실습에 투입되어 말장애 아동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부 예비 언어재활사의 경우, 임상 전에 청지각적 귀 훈련은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Kwon (2012)의 예비언어재활사의 귀 훈련 연구에서 조음음운장애 아동 샘플을 접한 경험이 없는 학부2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귀 훈련 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검사와 재검사시 표준편차를 볼 때, 재검사시 표준편차가 낮은 것으로 보아 훈련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두 집단간 대응표본 통계 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t=4.718, p< .05) 훈련을 통하여 귀 훈련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특히나 말장애 분석은 자신이 말평가한 것과 전문가들이 말평가한 것을 일대일로 비교분석하여 일치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검사자간 신뢰도는 점수 대 점수의 일치도(point-to-point agreement)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검사자간 신뢰도는 .85이상이 산출되어야 신뢰로운 것으로 본다. 이러한 평가자 요인에는 측정하는 음질에 대한 내적 기준(internal standards), 평가자의 개인적인 지각적 성향(perceptual habits and bias), 평가되는 음질에 대한 전반적인 민감도(sensitivity), 피로정도와 주의력 감퇴, 전사상의 오류 등의 포함된다(Kreiman, et al., 1993). 주로 청지각적 귀 훈련을 음성장애 대상군 또는 공명장애군으로 제한적으로 본 연구들이 국내에 많이 보고되고 있다(Cho et al., 2015; Kim & Shim & Ha, 2015, Han & Sim 2008).

      이러한 음성장애 대상 연구에서도 청지각적 훈련이 평자가 간 또는 평가자 내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0: Ha, 2010). Choi (2013)의 음성평가 방법의 지식 및 절차습득 방법에 따르면, 음성평가방법 중 청지각적 훈련은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임상 경험을 통해서가 76%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14% (4명), 평가 후 임상 경험이 많은 선배 음성언어재활사와 비교를 통해서가 10% (3명)이었다. 이와 같이 청지각적 평가가 가장 중요한 음성장애 대상자를 다루는 언어재활사 조차도 특별한 청지각적 훈련과정 없이 임상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지각적 평가를 위한 훈련된 귀와 평가 기기에 대한 이해 및 숙련도를 음성언어재활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 능력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훈련받고 싶거나 교육이 더 필요한 평가 영역에서 청지각적 평가와 같이 주관적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이 55% (16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Cho와 Ha (2015)의 공명장애 연구에서, 청지각적 평가는 평가자의 귀를 통해 음성을 듣고 장애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청지각적 평가는 공명문제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타당한 방법(gold standard)’으로 알려져 있고, 언어재활사가 공명 장애를 평가할 때 일차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방법으로 정의하였다(Lee, Whitehill, & Ciocca, 2009).

      Lee와 Lee (2012)의 연구에 따르면, 말소리 평가훈련 양식은 음성장애 평가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다른 장애 영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문언어재활사로서 다양한영역의 구어장애 말소리를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한계성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전문언어재활사 훈련 과정에서 성별, 연령, 구어장애 유형에 따른 범주화된 체계적 말소리 청취 훈련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였다. 음성장애 관련 연구에 비하여 국내의 말장애 관련 귀 훈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지각적 귀 훈련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청지각적 귀 훈련이 말장애 평가와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지각적 귀 훈련 유무 조건하에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1)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지지 않은 상황(조건1)에서 말장애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2)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어진 상황(조건2)에서 말장애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2. 청지각적 귀 훈련 유무 조건하에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가?
1)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지지 않은 상황(조건1)에서 말장애 신뢰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어진 상황(조건2)에서 말장애 신뢰 도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청지각적 평가에 참여한 대상은 60명의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생이다. 이 중 30명은 청지각적 귀 훈련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30명은 청지각적 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들은 말‧언어장애의 전력이 없으며, 말장애 평가 샘플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대상으로 이번 평가 샘플을 처음 접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8세로 두 그룹 각각 남자 10명, 여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조용한 방에서 검사자가 제시하는 말장애 화자의 샘플을 듣고 연구자가 제시한 평가지에 들리는대로 우리말로 전사하여 평가하였다.

      

      
        2.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청지각적 훈련에 참여한 그룹은 10주에 걸쳐 정해진 훈련시간에 매주 하나의 말장애의 샘플로 훈련하였다. 사전 사후 평가 샘플을 제외한 훈련 샘플 10개는 단순조음음운장애(학령기), 마비말장애, 구개열, 청각장애(인공와우, 보청기), 지적장애, 다문화가정 아동, 조음을 동반한 언어발달지체, 다운증후근 아동 등 경도에서 심도까지 다양한 장애를 동반한 말장애 환자 샘플로 훈련하였다.

          말장애 샘플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샘플 수집을 진행하였다. 각 샘플의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는 2명의 1급 언어재활사가 동일하게 정조음 오조음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평가 답안을 구성하였다. 검사자는 청지각적 샘플 연습 후,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에 대해서 평가자에게 피드백을 해주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전 사후 평가로 사용된 말장애 샘플을 소개하면, 만 4세 여자 아동으로, 우리말 조음음운 검사 결과 자음정확도 75.4%, 모음정확도 90%로 평가되었다. 이 아동은 자음정확도와 조음장애 심각도 수준의 관계로 보아 경도-중등로 평가되었다. 샘플 아동의 검사결과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발음 이외에 여러 자음과 모음에서 오류가 나타났으며, 주로 종성생략과 자음대치 현상이 나타났다. 2명의 1급 언어재활사의 관계분석으로 분석한 전사결과 30개의 단어 중 정발음은 15개로 나타났으며 말명료도 점수의 평균은 3.7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어떠한 자극도 없이 훈련 샘플을 듣고 평가하고, 두 번째의 경우 오류음이 있는 것을 미리힌트 자극을 주어 전사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의 경우 검사가 전사한 것과 비교하여 듣고 관계분석을 통하여 본인의 자음 정확도와 말명료도 평가 연습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였다. 훈련샘플의 훈련의 양과 방법은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일주일 간격으로 매주 정해진 시간에 10주 동안 듣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나의 샘플을 듣고 연습하는 시간은 60분 이내로 제한하였다.

        

        
          2) 분석 절차
          말장애 평가는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로 실시하였다. 자음정확도는 우리말조음음운 검사 결과이며, 말명료도는 각 30개의 단어를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하여 평균값으로 나누었다. 5점은 자음과 모음의 산출이 정확하고 또렷하여 잘 알아들을 수 있다. 4점은 자음의 왜곡이 보이긴 하지만 정조음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 3점은 자음이 생략되거나 대치되며 모음의 왜곡이 보이나, 주의 깊게 들으면 단어의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2점은 자음의 생략, 모음의 생략 또는 왜곡 현상이 난타나지만 자음과 모음은 정확하게 들린다. 1점은 자음과 모음의 생략이 나타나고 알아들을 수 없다(Kwon et al., 2007) 말명료도는 5점이 가장 명료하게 들리고 1점으로 갈수록 명료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말장애 신뢰도는 1급 언어재활사가 전사한 것을 바탕으로 자음 정확도 및 말명료도를 각각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1점,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3) 결과 처리
          청지각적 귀 훈련 유무에 따른 말장애 평가와 신뢰도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이때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0.0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본 연구는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조건1)과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어진 상황(조건2)에 따른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평가간의 차이와 신뢰도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청지각적 귀 훈련 유무에 따른 말장애 평가 간의 차이
        
          1)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지지 않은 상황(조건1)에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평가 간의 차이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의 재평가 평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PCC) and the Percentage of intelligible words(PIW) in condition 1
            
            

          

          
            
              
                	Condition
                	
                  M±SD
                
                	
                  t
                
              

            
            
              	Pre-PCC
              	52.72±9.25
              	-1.324
            

            
              	Post-PCC
              	53.29±9.47
            

            
              	Pre-PIW
              	3.46±0.40
              	.479
            

            
              	Post-PIW
              	3.44±0.41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PCC), Percentage of intelligible words(PIW)
            

            
              M: Mean, SD: Standard Devation
            

          

          

        

        
          2)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어진 상황(조건2)에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평가 간의 차이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또한 자음정확도는 52.25%에서 64.82%로, 말명료도는 3.47점에서 3.81점으로 각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PCC) and the Percentage of intelligible words(PIW) in condition 2
            
            

          

          
            
              
                	Condition
                	
                  M±SD
                
                	
                  t
                
              

            
            
              	Pre-PCC
              	52.25±8.48
              	-10.363*
            

            
              	Post-PCC
              	64.82±5.85
            

            
              	Pre-PIW
              	3.47±0.38
              	-3.859*
            

            
              	Post-PIW
              	3.81±0.26
            

          

          
            
              *p<.05
            

          

          

        

      

      
        2. 청지각적 귀 훈련 유무에 따른 말장애 신뢰도 간의 차이
        
          1)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지지 않은 상황(조건1)에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신뢰도 간의 차이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신뢰도의 재평가 평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confidence rating the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PCC) and the Percentage of intelligible words(PIW) in condition 1
            
            

          

          
            
              
                	Condition
                	
                  M±SD
                
                	
                  t
                
              

            
            
              	Pre-PCC
              	0.48±0.13
              	1.829
            

            
              	Post-PCC
              	0.47±0.12
            

            
              	Pre-PIW
              	0.41±0.12
              	-.538
            

            
              	Post-PIW
              	0.42±0.13
            

          

          

        

        
          2)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어진 상황(조건2)에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신뢰도 간의 차이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또한 자음정확도는 0.48에서 0.79로, 말명료도는 0.42에서 0.78로 신뢰도의 평균 점수가 각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Comparison of confidence rating the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PCC) and the Percentage of intelligible words(PIW) in condition 2
            
            

          

          
            
              
                	Condition
                	
                  M±SD
                
                	
                  t
                
              

            
            
              	Pre-PCC
              	0.48±0.12
              	-14.316*
            

            
              	Post-PCC
              	0.79±0.07
            

            
              	Pre-PIW
              	0.42±0.11
              	-14.552*
            

            
              	Post-PIW
              	0.78±0.08
            

          

          
            
              *p<.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지각적 귀 훈련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청지각적 귀 훈련이 말장애 평가와 신뢰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청지각적 귀 훈련을 받은 집단은 말장애 평가와 신뢰도 모두 재평가 점수가 높게 산출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Lee 와 Lee (2012)의 연구에서 인공와우 아동의 말명료도 평가에서 화자발화에 대한 청취자의 친숙도가 영향력 있는 요소임을 확인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친숙도에 따라 인공와우 아동의 말소리를 더 명료하다고 지각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맥락으로 살펴보면, 청지각적 귀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은 말장애 샘플을 친숙하게 듣지 않았으며, 10주 동안 귀 훈련을 받은 집단은 말장애 샘플을 듣고 친숙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지각적 귀 훈련을 받지 않은 집단은 말장애 평가와 신뢰도 모두 재평가 점수가 원래 초기 평가 점수와 유사한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청지각적 귀 훈련을 받은 집단에서 자음정확도는 초기 평가 시 52.25%에서 재평가 시 64.85%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급 언어재활사 평가 점수인 75.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긴 하나, 초기 평가에 비해 평가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보아 청지각적 귀 훈련 방법이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말명료도 점수도 3.47점에서 3.81점으로 1급 언어재활사 평가 점수와 비슷하게 향상된 것으로 청지각적 귀 훈련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청지각적 귀 훈련이 이루어진 상황(조건2)에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는 각각 0.48%에서 0.79%로, 0.42점에서 0.78점으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검사자간 신뢰도는 .85이상이어야 말장애에 대한 판단이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슷하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Kwon, 2012). 이번 결과에서는 .85 수준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향상된 점수로 보았을 때, 청각적인 귀 훈련이 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검사자간 신뢰도가 더 일치하는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이는 청지각적 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말장애 평가와 신뢰로운 평가 결과 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Ha (2010)의 공명장애 샘플의 청지각적 듣기 훈련 전보다 후에 평가자 신뢰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듣기훈련이 청지각적 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예비언어재활사의 귀 훈련(ear training)에서도 말장애 아동을 처음 접하는 경우 신뢰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 언어재활사들의 귀 훈련은 임상실습이 들어가기 전, 담당 교과 시간 또는 그 외의 훈련시간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검사자간 신뢰도를 높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Kwon, 2012). Choi (2013) 연구에서도 음성장애 임상현장에서 청지각적 평가에 대한 훈련이나 임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언어재활사 자격검정이 국가고시로 시행되면서 언어재활관찰, 언어재활실습, 언어재활현장실무 등의 임상훈련 교과목들이 강화되었다. 또한 임상현장에서는 치료사가 진단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지만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재활사의 귀 훈련이 집중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으며, 청지각적 귀 훈련을 통하여 신뢰로운 진단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첫째, 청지각적 귀 훈련 샘플을 고안하여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훈련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훈련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므로 장기적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통한 귀 훈련 효과 비교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 시 점수의 일치도만을 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전사한 것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음소전사 비교를 통하여 어떠한 음소 듣기에 오류 형태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제언한다. 넷째, 추후 연구에서는 말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움이나 호감의 정도에 대한 청자의 판단을 의미하는 말용인도(Kim et al., 2015; Witzel, 1995)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여 좀 더 폭넓은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의 대상 표집이 적으므로 좀 더 확대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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